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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어렸을 때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생선을 많이 접하던 사장님들이 현재는 볼테기 아구

찜 가게를 운영함. 신선한 생선을 사용하면서 깔끔한 음식을 제공하는 사장님들은 손

님들이 집처럼 편하게 드시고 갈 수 있는 편한 가게로 성장하기를 바람

주요 색인어

볼테기, 아구찜, 서천, 생선, 대구, 인천, 독거노인, 봉사, 볼테기탕, 가게, 바닷가, 

어업, 냉동, 양념, 비법, 육수, 채수, 호불호, 김치, 반찬, 조미료, 음식, 자부심, 

양, 레시피, 위생, 깔끔, 단골, 친밀함, 관계, 눈맞춤, 인사, 가족, 신뢰, 불고기, 코

로나, 포장, 매출, 상권변화, 인구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생선

00:00:00~

00:10:39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기록검수확인서

▷녹취문

- 어렸을때부터 생선을 많이 접하게되어 자연스럽게 생선쪽 가게를 

하게됨

- 덕적도에서 출생함, 중학교졸업 후 인천으로 옴

- 2000년부터 다양한 음식점을 했지만, 현재는 아구찜을 운영중임

2. 봉사
00:10:40~

00:11:53- 현재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한달에 40~50그릇의 볼테기탕을 제공해

드리고 있음

3. 가게 상호
00:11:54~

00:12:47- 큰의미는 없지만, 김씨여서 김가네로 상호를 정함, 그로인해 주민

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4. 가게

00:12:48~

00:20:40

- 처음부터 두분(부부)이서 가게를 운영함

- 서천에서 만나 결혼 후 인천으로 올라옴

- 서천에서 자라난 환경(바닷가 근처, 부모님이 어업을 함)으로 생

선을 많이 접하게 됨

5. 중요시 여기는 것 (생선)
00:20:41~

00:26:04- 주 종목이 생선이다보니 늘 신선해야함 (제일주의)

- 그날 소비할 수 있는 양의 최상급의 냉동생선을 받아서 사용중임



- 1차손질이 되어있는 생선을 다시 인원수, 크기에 맞춰 재손질함

6. 양념(비범) & 육수

00:26:05~

00:29:56

- 앙념을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 즉석에서 만들어 사용함(양념을 미

리 만들어 놓으면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일정한 맛을 내기위해 즉석에서 만든 양념을 사용함

- 야채로 채수를 만들어 육수로 사용하고 있음 (여러가지 야채로만 

육수를 만듬)

7. 볼테기탕

00:29:57~

00:37:26

- 볼테기를 아는 어른들은 볼테기를 선호했지만, 젊은사람들한테는 

생소한 부위라 호불호가 갈림

- 젊은사람들이 좋아하는 아구랑 볼테기를 합쳐 볼테기탕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함

- 봍테기와 아구의 양념은 같은 양념을 사용하고 있음

- 생선마다 특성(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 생선을 섞어서 판매

하지 않음

8. 반찬

00:37:27~

00:44:55

- 김지는 직접 만들어 제공하기도 하고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함

- 현재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중이나, 깍두기나 석박지는 직접 만들

어서 제공해드림

- 4~5가지의 반찬은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음

- 처음에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중적인 입맛을 위해 최

소한의 양을 사용하고 있음

9. 자부심

- 양을 푸짐하게 제공해드림(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을 드실 수 있

도록)

- 모든 음식을 깔끔하게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함(위생상태를 중요시

함)

- 밥은 점심, 저녁에 한번씩하며 한타임이 끝나 남은 밥은 재사용하

지 않음

00:44:56~

00:53:37

10. 단골 & 인상에 남는 손님

- 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눈맞춰 인사하고, 친절한 응대로 

자주오시는 손님이 생기고 단골이 되심(눈맞춰인사하면 누가 오셨

는지 기억을 함으로써 다음에 재방문 해주실 때 친밀하게 인사함)

- 매일 찾아와주시는 손님이 인상에 남음(같은 음식을 드시면 질릴 

수도 있는데, 늘 맛있다고 해주시고, 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

족과 같은 친밀함과 신뢰가 생기게 됨)

00:53:38~

00:57:40

11. 사장님이 해드시는 음식



- 불고기랑 아구, 볼테기를 섞은 음식을 자주 해먹는데 손님들한테 

제공해드리기엔 무리가 있어 따로 판매는 하지 않고 있음

00:57:41~

01:07:58

12. 코로나

- 코로나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현재는 3분의 1로 손님도 

줄고, 매출도 감소함

- 코로나 운영시간 제한 때문에 힘들었음

- 단골손님이 찾아와주셔서 힘든 코로나 시기를 잘 버티고 있음

01:07:59~

01:19:32

13. 코로나로 인한 포장 & 10년 세월의 변화(상권변화)

- 코로나 이후로 자주 방문해주시던분들이 직접 포장을 많이해감

- 예전에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 주차할 곳이 많았지만, 현재는 주변

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굉장히 많이 변함

- 예전에 비해 상권이 매우 좋아짐(젊은 사람들의 유입, 인구증가)

01:19:33~

01:30:00

14. 볼테기아구찜이 어떻게 기억되는 가게로 남고 싶은지

-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대를 이어 했

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가게에 오면 집에서 먹는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편한집으로 기

억되었으면 좋겠음(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집같은 가게)

01:30:01~

01:35:08


